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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영 화

● 감독: 안그레스 무시에티

● 출연: 빌 스카스가드 (페니와이즈 역)

               제임스 맥어보이 (빌 역)

               제시카 차스테인 (베벌리 역)

               빌 헤이더 (리치 역)

               제임스 랜슨 (에디 역)

               제이 라이언 (벤 역)

               이사야 무스타파 (마이크 역)

               앤디 빈 (스탠리 역)

● 러닝타임: 169분                      ● 등급: R

● 개봉일: 2019년 9월 6일          ● 장르: 공포

‘그것’과 함께 ‘그들’도 돌아왔다!

27년마다 아이들이 사라지는 마을 데리, 또 다시 ‘그것’이 나타났다.

27년 전, 가장 무서워하는 것의 모습으로 나타나 아이들을 잡아

먹는 그것 페니와이즈에 맞섰던 ‘루저 클럽’.

친구들은 어른이 되어도 더 커져만 가는 그것의 공포를 끝내기 

위해 피할 수 없는 마지막 대결에 나선다.

극강의 공포!

성인된 루저들은 그것을 없앨 수 있을까?

스티븐 킹의 원작을 바탕으로 한 탄탄한 스토리와 할리우드 톱스

타 군단으로 이뤄진 막강한 캐스팅 라인, 여기에 가장 두려워하는 

모습으로 나타나는 <그것> 페니와이즈를 위시한 공포의 모든 룰을 

깬 재미있는 공포영화라는 평을 받고 있다.

 [줄거리]

It: Chapter Two

  ■ 신 간

철학자 도올 김용옥의 소설집이다. 이 책에

는 모두 13편의 단편이 실려 있다. (중략) 도올

의 소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소설

의 개념을 파괴한다. 그것은 소설이라는 문학 

장르의 개념에 새로운 요소를 도입하는 철학

적 작업이다. 또한 이 책은 도올의 철학이 도

올의 일상적 삶에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가를 

엿볼 수 있는 창이기도 하다. 그가 하는 모든 

행위는 인문학이다. 그는 일찍이 다음과 같은 

명제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다.‘나는 철학

을 세속화하지 않습니다. 나는 세속을 철학화 

할 뿐입니다. 나의 철학은 궁극적으로 철학의 

인간화지요.’그렇다.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

인간을 파악하고 인간을 그려낸다. (인터넷교

보문고의‘책소개’중에서)

■ 김용옥 지음 | 통나무 펴냄| 424쪽

슬픈 쥐의 윤회


